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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가 레 시 데 이 새 니 개 가 기 강 이 너 거 야 저 시 리 시 애 샤나 


아름다운 


7 는 자 엽 에 저만 


것을. 찾은 것은 아닙니다. 사람 
눌 에게 서 보다 더 아름다운 것 
은 초 이 

| - 척 널 러 


월 수 에게는 자 기 보다 네 살 
있었습니다, 
애 장 난 을 
생 의 귀여운 얼 굴 어 떠 와 


잠자는 동 
『 ~- 크 
너 


| 
츠 녀 
0 
8 
띠 
라 1 
도 
뻔 
띠 
맑 


그만 저도 포 르 게 꼭 깨 풀 어 버 
※ 습 니다, 그 바 람 에 동 생 이 개 
나 울 음 을 러 쳐서 겁 결 에 테 경 
도어 업고 추 슬러 주었습니다. 
영 일 수 는 어 러 서부터 기 운 이 제 


동 생 을 업고 놀 기 를 좋 아 했 습 


( 


1 


니다. 또 어 려 서 부러 를 갈 은 
정 열 을 가진 일 수 는 귀 업어 벅 
잘 때 마다 동 생 의 록 을 껴 한 교 

그어 은 택 질 을 치코 놀 아 갔 
숭 너 라 , 

동생 뿐 아니라 남의 아이들 
도 사 랑 했습니다. 자 기 의 동우 
들을 친 동 기 나 다름 없어 생각 
했습니: 어 러 저 부러 


거머, 0 


07 


에 
고 


극진 사랑 


소 리 에 밤 을 자치 못 했 다 는 말 
을 했는데 그것이 언 제 까 지나 
월 수 의 머 리 에서 사 라 지 지 않았 
습니다. - 


그래서 동네 
으로 오는 것을 


아 이 들 은 이 집 


즐 겨 했 고 의심 


/ 


래 사 아 아아아 초 오 으 브 레 오 오 보 러버 오아 래 아가 하자 으 아고 뽀 3 니 어 커 기 배 며 - ~--- ㅡ 뜨 


01 +. 동네 꼬 팽 역 들 이 아 침 에 
일 어 나 찾 바 람 으 로 눈 을 비비며 
선 참 달려 오는 것은 이 집 이 였 
습니다. 

아 이 들 은 달 음 박 질 니 기 도 차 
고 됨 쥐 기 내 기도 했습니다. 송 
박 꼭 질 도 하고 술 레 잡 기 도 했습 
니다, 

단 으 절이 건 듯 지나면 벌써 
대 중 장 에 나가서: 력 도 감고 자 
맥 질 도 했습니다. 누가 물 속에 
오래 박 히 나 내 기 도 하코 물 짱 
( 걸 오 했습니다. 이런 내 기 에서 
원 수 는 언제나 이 겼 습니다. 
눌 쌈 할 때 아 이 들 은 눈 을 감고 


조심 없어 아 무 때 나 뒤 여 들 었 습 : 


도 이길 수 있게 되 였 습 4 매 


두 송 으로 원 수 의 입을 했습니다. 일 수 는 자기 편 에 그런데 칼 번 은 만 길 어 란 아이 
에 물 을 되는대로 | 동 든 아 이 들 을 뽑아 왔습니다. 기 0 뽑 혔 는 데 불쑥 이 
끼 없 었 습니다. 평 일 에 달 음 박 질 , 자 맥 질 할 때 을 했습니다. 

그러나 원 수 는 ：\ 4 이고 슬기 있는 이 이 들을 이 중 소 이 ` 패 장 하 룬 안할 ＊7 으 | 
아 저 저 눈 을 가 느 므 아 두었다가 그런 아 이 들 을 래 > 하 고 자 빠 지는 시 뉴 을 했습 ㅣ 


름 하게 뜨고 상 대 되 베 편 으로 끌어 왔던 것 입 니다. 너라. 
아 이 의 얼 굴 을 졸 그러므로 윌 수 편이 늘 이 겼 고 ^ < 너 와 그러니 23. 
슬금 보 아 가며 두 송 8 수 는 움직일 수 없는 도 장 수 아 이 들 아 . 기 어 해 서 물 었 습니 
물 을 등록 떠서 바로 되었습니다. 그러나 아이들 다. ,, 
. 그 애 코 * 구 멍에 처음 령 리 합니다. 언 제 까지나 우  < 증 손 어 가 때 리 는 거 뒤 》. 
었 습 니 다. 수 한 아 이 들 을 월수 편 에 밀 몰 하긴 그런 일어 있었습니다. 
그 러 떤 부 리 나 케 바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그 전달 편 쌈 때에 만 길 
비 던 아 이 도 얼마 + 《 상 궁 해서 빠 우 >. ： 가 시 키 는 태 로 카지 않아서 
지 않 아 거 물 러 거 8 아 이 들 은 이렇게 제 의 했습니 다 이 겼 던 편 쌈 이 후딱 뒤 집 혀 


맡 았 습니다. 그 탬 #. 그래서 장 겐 붕 을 해서 이기 졌습니다. 그래 월 수 는 분 김에 
아 이 가 또 들 에는 아 이 들 을 한 편 으 로 아고 지 _ 그 애 를 때 렸 던 것 입 니다. 
니다, 그러나 그 익는 아 이 들 을 다른 편 으 로 하였 하긴 그것 뿐이 아니고 평소 
도 지고 밥 니다. | 습 니다. 그러나 그래도 늘 원수 에 원 수 는 만 길 이 륜 - 총 지 못하 


그러나 원 수 는 자 북 펀 이 이 겼 습니다, 게 보고 있었습니다, 만 영이 이 

질 은 다른 아 이 둘 브 월 수 는 아 이 들 의 약 점 과 장절 보다 약한 아 이 를 구 박 하 고 또 
…. 약 했 습 너 하 , 은 잘 알기 때문에 편 을 짜 는 데 " 

몰 속에 들 어 가 저 오래 있지 | 비 키 을 잘 힐 슴 니다. 그러고 약 

했습니다, 자 기 의 이 약 점 을 하 멀 아 이 들 을 슬기롭게 부 추 겨 

견 했을 때 어린 월 수 는 감 @8 주 었 습 니다. 그 래 저 약 가 던 아 

이 약 점 파 싸워야 할 것을 쟁 이도 엄 수 편 에 끼면 강 해 졌 습니 

자서 즉 거가. 그래 다른 아이다. 아 이 들 은 모두 워 수 편 에 오 


자 이기에 련 습 을 절전 " 말 | 기를 7 개기 
로 웠 습 니마. 2, 인 수 는 | 
괴 롬 과 싸 웠 습니다. 

그 러 교 처 음 은 이 놀 음 에 
아 이 들 에게 - 졌 습 거 다. 반 뜨 
이길 수 있다는 자 신 을 가 
국 : 참 쿄 관 기: 있게 련 습 있습 밸 
다. 그래서 어느덧 이 높 음 에 


아 이 들 은 또 편 놀이, 편해 


수 저 에 가나 


' 아 이 었 습니다. 또 어 혀 울 떼 


졸고 펴 일 때는 남의 
발 고 나서는 버 릇 이 있 

0 다 . 

그래서 밀 려 오 던 감 정 이 어 저 
께 불 시 에 터 졌 던 것 입니다. 

《 야 >. 그럼 만 질 인 " 저 . 렵 으로 
가고 수 돌 인 우리 편 에 오 문 되 
시 않 디 오 >. 

한 아 이 가 이렇게 제 의 했 습니 
다. 

그때 윌 추 가 나 저 며 

《 아 너야, 야 , 만 걸 아 내가 잘 
곳 했 다. 그리지 말구 우리 싸워 
코자. 옛다, 데가 태장 되 라 > 하 
포 자기 머 리 에 동 였 던 붉은 수 
전 을 만 길 의 버 리 에 동여 주려 


< 난 쉼 어 > 


만 길은 스시 


| 않았습니다. 
《 와 그래. 네가 대 장 하 려 마 ,| 
내가 찰 싸워 줄게 영 , 그럼 


0, 이 겨 >. 


《 네 가 대 장 해 라 > 하 고 월 수예 
생 ㅜ 견 을 도로 내 수 었 스 니 지 

그럼 넌 안 할 래 >. 

한다. 나두 하 자 우 >. 

그러고 만 길 이 도 나 셨습니다, 


그날 밤 저녁 밥 을 먹 을 때 / 배 
수 는 아 버 넘 에게 이런 이 야 기 할 
이는 너 이 들 


고베 바 레 넘 으 강우 스 림 청 펠 ~ 


했습니다. 


| 선 갱 으로 가 있었는데 


이 
수가 그러니까 만 걸은 환 캡 
베 차 아서 그 제 자 

[사지 


빨 7. 그러고 도 


마침 일 


8* 일 이 되 여 저 집 에 돌 아 왔 었 습 


을 동 이 려 하제 1 다, 


< 아 버지, 나 다신 동 루 안 때 


릴 래 》. 


《 언 제 어기 미 2, 

하교 아 버 님 은 꼴 였 습니다. 
《 때 렸어. 그래 날 대장 노릇 
[하푼 삶 다 구 그 랬 어 >. | 
동물 때 리 분 옷 써 지 거 든 … 
나쁜 아 이 라 도 좋게 만들어 쥐 
그래야 네 편 이 되 지 >, 
이렇게 하 일 렀 습니 
이런 말도 해 


아 버 님 은 


028 1 다 . 
《 글 찌 주재소 일본 순 사 네 아 
속에 끼 였 을 것, 같 


것을 일고 있었습니다, 프 / 그룹 
의 해 비 ㅡ 추 재 소장 놈 이 지난 
봄 청결 때에 검 사 를 왔다가 청 
결 이 잘 못 되 였다는 동 티 로 수 
아 버 지 를 때려 코 키 름 헨 일도 
기 억 하코 있었습니다. 

수 놀 아 버 지 는 착하고 순한 
사 람 입니다. 그런데 순 사 놈 은 
제게 맞 설 듯 한 사 람 은 그저 깔 
보고 욕 질 이나 하지 어리 푸 던 
하고 말이 없는 사 람 은 척 하 련 
때리고 차 구 부리고 하였습니다. 

월 수 는 생 각 할 수 록 분 했 습니 
다. 그 래 저 그때도 아 버 지 가 장 
동 에 저 돌 아 오 자 씨 근 거 리 며 맨 

먼저. 그 익 야 기 을 혔 습 니다, 협 

는 지금도 그때 일 을 회 상 하 
던 저 왜놈 미운 생 각 에 사금 호 


를 중 긋 중구 하고 이어 으 디비 
< 그 러나  : 인 네 궁 수 적 , 
데 편 악 너 나, 좋은 야 이 야 하고 
아 버 님 은 이오 이 이 
% 다 점 한 때 털 대, 


< 그 까 짓 새끼 왔다가 죽 을 라 
8, 
월 수 는 일본 아 이 가 정 수 리 에 
바 마 르 기 전 부 러 조선 아이 
| 노은 ~ (5 우에 우 르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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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그 래 저 그때도 편 쌈 해저 
이 겼 어 . 만 길 이두 좋 다 구 
팸 어 >》, 

사실 이럼 장 난 도 원 수 의 
헤 와 량 심 을 키 위 주 는 한가지 
런 으 로 되 였 던 것 입 니다. 

아 버 넘 은 이 말 을 들을 때 무 
척 기 습 니다. 아 들 은 벌써 제 
한 일 을 스스로 돌 볼 출 알고 제 
맘 을 저 로 저 바르게 가 능 할 줄 
아는 것 이 였 습니다. 이런 것이 자 
라 련 사 람 은 크게 될 수 있는 것 
이라고 아 버 님 은 생 각 했 습니다. 

아 버 님 은 일 평 생 자 기 를 돌아 
볼 줄 포 르 는 사 람 을 여러 사람 
본 일 이 있습니다. 또 자기 한 
잘 못 을 언 제 까 지나 고치지 옷 하 


고 되풀이 하는 자 람 도 적 잡 이 ㅣ 


보았습니다. 
그 래 저 아 버 님 은 그 때 마 다케 
각 했 습니다. 이 사 람 들 을 어비 
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 람 의 
로 만들어 줄 수 없 을 가 . 제 
솔 다 고 생 각 하 고 납 들 이 옮 다 1 
말하는 일 을 그대로 실행할 
있는 사 람 으 로 만들어 줄수 
을 가 …… 이 런 생 각 을 했습니다, | 
그래서 아 버 넘은 누 구 와 든지 뇌 
이럼 것을 념 두 에 두고 말 행 위 
니다. 연 설 에 저도 늘 그런 말 을 
했습니다. 학교 선 생 노 릇 하 닙 
것도 이것을 위 해 저 였습니다, 


아 버 넘은 모든 사 람 이 어 렇 | . 결 


돼야 한다고 생 각 했습니다, 그리 
고 이렇게 되는 날 조선 사 람 이 
강해질 것이라고 생 각 했 습 니 다 | 


촌 


하루 야 영 의 . 아 침 은 밝 았 다 … 
칙 리 에 감 도 는 아첨 안개 해: 


라 팔 소리 울려 오 누 나. 
아 어서 자 리 를 걷 어 차 교 
을 활짝 열어 제 치 차 , 


붉게 타는 아침 노을 
숫 아 오르는 눈부신 해 * 살 
새 들 은 숲 속 에 저 노 래 하 고 
시 댓 물 은 맑고 밝게 흘러 내리 
누나. 
아 얼마나 아름다운 
조 국 의 산과 숲 과 시 낼 이냐 
얼마나 충 은 
야 영 의 이 아 침 이 나. 


아 가 슴 을 헤치고 
1” 잘 한 야 옹 이 자 , 
활짝 벌려 

한 산바람 골 어 마 이 히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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